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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미국 교포사업가 150만달러 투자유치

생명공학기업인 툴젠(대표 신우현)은 미국의 유명 교포 사업가들로부터 15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6월

28일 발표했다.

투자자 중에는 김영만 미국 한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전 SK 부회장)과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전 미주 

한인상공인 총연합회장), 김대원 위키드패션 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대원 사장은 맨손으로 시작해 미국 의류업계에서 3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물로 2004년 언스

트&영(Ernest & Young)이 주는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해 유명해졌다.

툴젠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해외 진출 및 사업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우현 대표는 “미국에서 성공한 교포사업가들이 투자한 것은 툴젠의 유전자 조절 기술에 대한 사업성을 인

정받은 것이며, 투자자금은 해외진출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줄기세포 연구, 항암치료제 개발 등에 사용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툴젠은 유전자조절 분야에서 세계적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으로 혈관신생인자 유전자를 억

제하는 항암제와 심혈관질환 치료제 개발, 줄기세포 분화조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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